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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리 슈틸리케(60독일) 감독이 파라과이전만

큼만 플레이 한다면 코스타리카에게 승리할 수 있

다며 2연승을다짐했다

슈틸리케감독은코스타리카와의평가전을하루

앞둔 1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서 한국과 코스타리카의 국제축구연맹(FIFA) 랭

킹을언급하며이같이말했다

2014 브라질월드컵에서 1무2패의참담한성적을

낸한국은지난달랭킹에서역대최저인 63위를 기

록했다 이는 1993년 8월 FIFA가세계랭킹을발표

하기시작한이후가장낮은랭킹이다 반면북중미

강호인코스타리카는 15위에올라있다

슈틸리케 감독은 랭킹만으로 보면 누가이길 지

가분명히드러난다면서도 그러나파라과이전(2

0 승)에서 했던 만큼만 플레이 한다면 상대 랭킹이

아무리높아도승리할가능성이있다고밝혔다

슈틸리케 감독은 부임 후 첫 경기인 파라과이전

에서남태희(레퀴야) 김민우(사간도스) 김진현(세

레소 오사카) 등 기존에 비주전으로 분류되던 선

수들을선발로세워승리를거머쥐었다

그는 베스트11로 누굴 세울지 구상은 마쳤다

파라과이전 때 새로운 멤버가 좋은 결과를 끌어낸

것처럼이번에도비슷한양상으로갈것이라며또

한번의깜짝선발명단을예고했다

점검 과제는 점유율 축구이며 목표는 또 무실

점이라고했다 파라과이전에서선보인 티키타카

를 한층더심화시키는동시에이를통해수비력까

지높여무실점으로경기를마치겠다는뜻이다

슈틸리케 감독은 파라과이전에는 후반전에 체

력이 떨어져 공을 쉽게 빼앗겼다면서 이번에는

보다 수비적으로 나아가면서 볼 점유율은 더 높이

겠다고강조했다

그는 어떤 선수를어느자리에기용하던지승리

할자신이있다면서파라과이전때도그랬듯이선

수들을 신뢰하겠다 선수들이 그에 합당한 응답을

해줄것으로믿는다며선전을당부했다 연합뉴스

슈틸리케 과제는점유율 목표는무실점

한국축구오늘오후 8시 코스타리카평가전또한번깜짝발탁예고

전남 금당관(관장 임인택)이 유당기 검도대회

일반부에서우승을차지했다

금당관은 지난 12일 광주 서석중고등학교 체

육관에서 열린 제19회 유당기 생활체육검도대

회에서일반부단체전우승의영예를안았다준

우승은경기단원관 3위는광주검도회관과전남

인덕관이차지했다

초등부단체전에서는광주오치관(관장김정희)

이 우승의영예를안았다 준우승은광주진성관

3위는광주신창관과전남권무관에게돌아갔다

각 부문별 개인전에서는 청년부 명현재(서울

고려관) 장년부 송진호(안산 단원관) 중년부 윤

세준(안산 단원관) 노년부 유충렬(전북 한겨레

관) 여자부 정다희(광주 동구관)씨가 각각 정상

에올랐다

유당기 생활체육검도대회는 유당 최상옥 선생

의 검도 사랑의 정신을 기리고 검도의 대중화와

검도인의 우의화합을 이루고자 마련됐다 이번

대회에는전국에서 85개팀 450명이참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금당관 제19회 유당기검도대회 우승

지난 12일광주서석중고등학교체육관에서 제19회유당기생활체육검도대회가전국 85개팀 450

여명이참가한가운데열렸다

광주오치관초등부우승

코스타리카와의평가전을하루앞둔 13일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한국축구대표팀선수들이훈련에앞서몸을풀고있다 연합뉴스

한국 여자축구 선수로는 처음으로 잉글랜드

무대에 진출한 지소연(첼시 레이디스)이 첫 시즌

을준우승으로마무리했다

첼시 레이디스는 12일(현지시간) 영국 맨체스

터의맨체스터리즈널아레나에서열린잉글랜드

여자슈퍼리그(WSL) 14라운드 최종전에서 맨체

스터시티레이디스에 12로패했다

이로써 첼시 레이디스는 승점 26(골득실+7)을

기록 이날브리스톨아카데미를30으로꺾은리

버풀 레이디스(승점 26골득실+9)와 동률을 이

뤘지만 골 득실에서 밀리면서 우승을 내줬다 비

기기만 해도 우승할 수 있었던 첼시 레이디스는

아쉽게준우승으로시즌을마쳤다

그러나이번준우승으로첼시레이디스는정규

리그 2위 팀까지 주어지는 20152016 유럽축구

연맹(UEFA) 여자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확보

했다

지소연은선발로나서 90분풀타임을뛰었지만

공격포인트달성에실패해준우승으로자신의잉

글랜드첫시즌을끝냈다

올해 1월 아이낙 고베(일본)에서 첼시 레이디

스로이적한지소연은이번시즌 9골을터트려에

니올라 알루코와 함께 팀 내 득점 공동 1위를 차

지하며성공적인 데뷔시즌을치렀다 연합뉴스

첼시 레이디스 지소연아깝게우승놓쳤다

골득실밀려WSL 2위로 마감


